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극한의 겨울 날씨와 원인 

- 이례적인 성층권 온난화로 극 소용돌이 약해지고 제트기류 느슨해져 

북극의 얼어붙은 공기 일부가 유럽과 북미로 흘러 내렸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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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북아메리카가 이례적인 추위와 폭설로 인해 인명 손실과 심각한 교통 혼란을 겪

고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난데없는 정전 사태를 겪었다.

장기간 꽁꽁 얼어붙은 북극 공기가 폭발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더니 캐나다를 거쳐 

미국 텍사스까지 흘러 내려 이 지역의 겨울철 기록 최대치와 최저기온을 갈아 치

우는 사태를 일으켰다.

미국기상청에 따르면 160만㎢(한반도 7.2배) 넓이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겨울

폭풍경보 조건 하에 놓였다. 2월 16일 자정 현재 미국 본토 약 73%가 눈으로 덮

였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넓은 범위이다.



텍사스의 일부 지역은 알래스카보

다 추웠다. 뉴스에 따르면 2월 15일 

댈러스의 최저기온이 -16 ℃까지 내

려갔다. 이는 1989년 이후 가장 낮

은 기온이다. 참고로 연중 이 시기

의 기온은 15.6 ℃이다. 휴스턴의 인

터콘티넨탈 공항에서는 최저기온이 

-8 ℃를 찍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력공급이 끊긴 상태이

다. NASA의 위성사진을 보면 어둠에 빠진 텍사스 주의 정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유럽의 겨울폭풍과 한파

러시아와 유럽 북부 지역이 연이은 겨울 폭풍을 겪는 가운데 2월 중순에는 매섭

게 추운 날씨를 맞았다. 스페인을 포함한 남유럽과 지중해에서는 대규모의 눈폭풍

을 구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2월 15일이 포함된 그 주에 그리스는 눈으로 뒤덮

였고 시리아와 예멘에도 많은 눈이 내려 인도주의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을 더

욱 악화시켰다.

영국기상청에 따르면 영국은 1955년 이후 가장 추운 2월 밤을 보냈고, 애버딘셔의 

브레마 지역의 경우 최저기온이 2월 10일 -23.0 ℃까지 떨어졌다.

라트비아는 2020/2021년 겨울 평균 기온이 -3,7 ℃로 2012/2013년 이후 가장 추었

고 적설량도 그때 이후 가장 두꺼운 것으로 기록됐다. 라트비아의 2월 상순 평균 

기온은 -8.8 ℃로 평년(1981 ~ 2010년 기준)에 비해 5.0도가 낮았다. 

독일에서는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많은 관측소의 기온 값이 -20 ℃아래로 떨

어져 독일기상청이 보유한 월간 기록을 갱신했으며, 저지대에는 폭설이 내렸다. 

네덜란드에서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현상인 운하 동결이 이번에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성층권 온난화

이번 2월의 이례적 추위는 대규모로 상호 연결된 대기순환 패턴과 최근에 발생한 

기상 현상 즉 북극 상공 약 30km 고도 성층권의 갑작스러운 온난화 현상에 의해 

촉발되었다.



성층권 온난화 현상은 북극

의 기압이 낮고 차가운 성격

의 극 소용돌이를 약화 시켰

다. 극 소용돌이 주변으로는 

제트 기류가 서에서 동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보통 제트

기류는 겨울 동안 북극의 가

장 차가운 공기를 가둬놓을 

수 정도로 강하다. 극 소용돌

이 약화와 함께 제트기류도 

약해지면서 북극에 갇혀 있

던 차가운 공기가 미국을 포함한 중위도로 유출되었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북극으로 유입되었다.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이라 하는 지수는 북극의 공기가 북극에 억제된 정도 

혹은 남쪽을 향해 어느 정도 구불구불 한지를 측정한 값이다. 북극진동이 양이면 

북극에 차가운 공기가 갇혀 있음을 나타낸다. 음이면 제트 기류가 약해져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 소용돌이의 반복적인 붕괴는 2020년 

12월 초 이후 강한 음의 북극진동을 일

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북극은 따뜻해

지고, 대륙은 차가워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유럽에는 한파가 밀어닥쳤고, 

특히 남유럽과 지중해 가장자리 국가에

서는 폭설이 심했으며, 대서양에는 겨

울 폭풍이 몰아쳤다. 

 

 

기후변화의 역할

한파는 이상현상이긴 하지만 이례적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는 달리 

지구의 다른 지역은 비정상적으로 온화했다. 중부유럽의 많은 지역이 한파가 끝난 

후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해졌다.



한파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드

물어졌으며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추위와 관련된 새로운 기록을 작

성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 그렇

다 해도 북반구의 전형적인 날씨 

패턴을 대표하는 여러 현상 중 

쌀쌀한 기온과 눈 내리는 현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

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육지 지역에서는 일 기준이든 계절 

기준이든 간에 극한의 폭염은 더욱 자주, 극한의 추위는 더 드물게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폭염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기간도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흔하진 않지만 극심하게 추운 겨울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북반구 겨울철에 종종 관측되는 극한의 최저 혹은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극 가열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

도로 이뤄지고 있고 북극 기단의 온난화와 해빙의 감소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

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해양 순환과 제트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중위

도의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